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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성향스스로의 정치성향에 대

해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57

2%(중도 진보 355%진보 217%)로 보

수 성향층으로답한 348%(중도 보수 21

4%보수 134%)에비해많았다

진보 성향 응답률은 광주 거주층(52

3%)에비해전남거주층(608%)에서높게

나타났다

연령별로는 20대(625%)와 30대(62

0%) 40대(672%)에서 진보 성향이라는

응답률이 높았고 50대(444%)와 60대 이

상(433%)에서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

두드러졌다

현역국회의원재지지여부응답자

의 527%가내년총선에서현역국회의원

들에대해 지지의향이없다고답했다 세

부적으로는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

응답률이 380%로 가장 높았고 절대 지

지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률은 147%였

다

반면 지지의향 층은 429%였다 이가

운데 가능하면 지지하고 싶다가 356%

적극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 73%에 그

쳤다 잘 모르겠다고 지지여부를 유보한

응답층은 44%에불과했다

이는광주전남지역유권자 10명중 5명

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

물갈이를 하겠다는의지를갖고 있는것

으로풀이된다

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지

지의향이없다는응답률이 408%로나타

났다 지역별로는광주(600%)가전남(47

3%) 보다 지지의향이 없다는 응답률이

높았다

연령별로는 40대에서 지지의향 없다

는 층이 602%로 높은반면 60대 이상에

서는 지지의향층이 534%로높았다

내년총선에서정당후보지지의향

455%가 내년 총선시 정당후보 지지의향

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새정치

민주연합후보를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

263%였고 이어 ▲무소속 후보(126%)

▲새누리당 후보(92%) ▲기타 정당 후보

(57%) ▲정의당후보(09%) 순이었다

총선이 10여개월 남은 상황에서 잘 모

르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아직 지지

할만한정당을찾지못했다는뜻으로풀이

된다

하지만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

광주전남에서 이상기류로 해석된다 최

근새정치민주연합이내홍을겪고있는데다

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

천정배의원의호남발 신당창당설이불거

지면서이같은결과가나온것으로보인다

잘 모름(지지할만한 정당이 없음)응답

은 남성(415%)보다 여성(493%)층에서

더욱높았고 지역별로는 전남거주층(49

7%)에서광주거주층(397%)보다높았다

연령별로는 30대에서 지지할만한정당

이 없다는 응답률이 514%로 가장 높았

고 이어 60대 이상에서도 478%의 높은

응답률을보였다

정당지지도광주전남지역의정당

지지도는 지지정당 없음의 무당파층이

450%로가장높았다

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

이 421% 새누리당 73% 기타 정당 4

6% 정의당 10%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

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은 여성(505%)

이 남성(394%)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

광주(457%)와 전남(445%)에서 큰 차이

는없었다

연령별로는 20대(524%)와 30대(51

3%) 40대(492%)에서 지지정당 없다고

답한 무당파층이 많았고 50대와 60대 이

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각각

499% 501%로높았다

이같은 조사결과는 그동안 새정치민주

연합의 다수 지지층이 계파간 갈등 공천

갈등 등으로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

한 데 대한 반감으로 인해 무당파 층으로

급속히쏠린것으로해석된다

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광주가 40

2% 전남이 436%였다

신당 창당 및 야권재편론에 대한 방

향신당창당보다는새정치민주연합중

심으로 단결해야한다는 응답이 391%로

가장높았다 신당창당을통한야권재편

은 356%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

253%였다 지역별로는광주에서 신당창

당을 통한 야권재편 응답률이 409%로

신당창당 보다는 새정치연합 중심 단결

(377%) 보다우세했다

전남은 새정치민주연합중심으로 단결

해야한다가 402%로 신당창당을 통한

야권재편(317%)의응답률보다높았다

광주지역에서는 동구(556%)와 서구

(439%)와 남구(449%)에서 신당창당 의

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

연령대별로는 50대(458%)에서 신당창

당을 통한 야권재편 의견이 우세했고 20

(353%)30(404%)40(430%)60대(41

0%)에서는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

권재편에대한응답률이높았다

문재인 대표 사퇴론에 대한 방향

429 재보궐선거패배와관련한새정치민

주연합문재인대표의사퇴론에대해응답

자의339%가 재보선결과에책임지고사

퇴해야한다고답변했다

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 대표가 사

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243%였고

문 대표의사퇴보다는친노세력의 2선후

퇴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192%였다 잘

모르겠다는응답률은 226%였다

지역별로는 광주가 381%로 전남(30

7%)에비해사퇴의견이높았고 연령별로

는 20대(343%)에서만 사퇴 반대 응답률

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전연령층

에서 사퇴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했다

지방자치정착평가지역민들은민선

지방자치에대해부정적평가를내놓았다

민선지방자치가잘정착되고있는지여

부에 대한 질문에 586%(대체적으로 잘

안되는 편 463%전혀 안되고 있다 12

3%)가 잘 안되는 편이라는 부정적 평가

를했다

반면 긍정적 평가 응답은 255%에 그

쳤다 대체로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답

한 사람은 238%였으며 매우 잘되고 있

다는 17%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

159%였다

지역별로는 광주(617%)가 전남(56

2%)에 비해 부정적평가가 높았고 연령

별로는 304050대에서 부정적 평가의

응답률이 60%대로두드러졌다

지방의원인지도평가지역민 10명

중 5명은자신들이살고있는거주지지방

의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

거주지지방의원을알고있느냐는질문에

대체로 알고있는편이라고 응답한사람

이 392%로가장높았다 모두잘알고있

다는 응답률은 102%였다 따라서 알고

있다는응답층은 494%다

하지만 대체로잘모르는편이라고답

한응답률이 271% 전혀 모름이라고답

한사람이 234%로 조사돼자신의지역구

지방의원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층은

사실상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은 505%에

달했다 특히 광주 응답자 중 잘 모르고

있다는 응답률이 648%에 달했다 전혀

모르고 있다가 327% 대체로 잘 모르는

편이 321%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거

주지지방의원을모르고있는셈이다

반면 전남응답자중 대체로알고있는

편이라고답한사람이 459% 모두잘알

고있다는응답률이 141%로 알고있다

는응답률이 600%에달했다

연령별로는 젊은층의 경우 지방의원에

대한 무관심이 높았고 40대 이상부터는

지방의원에대한관심도가높았다지방의

원에 대한 무관심은 젊은층인 20대(19세

포함)와 30대에서높게나타났다

20대에서는 776%(전혀모름 498% 대

체로잘모르는편 278%)로 가장높았고

30대에서도 623%로 높았다 전혀 모름

이라는 응답률이 344% 대체로 잘 모르

는편이라고답한사람이 279%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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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지 정당없음 45%  여성이남성보다높아

신당창당보다새정치중심으로뭉쳐야 39%

민선 지방자치정착잘안되고있다 부정 평가

지역민절반 거주지지방의원이누군지몰라

유권자 53% 내년총선현역의원안찍겠다

민선지방자치에대한정착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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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63년 동안 누구보

다도목이긴기린처럼세상을높이 멀리 넓게

바라보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길을 주었습

니다 이 지역에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내

리면우산만씌워주는것이아니라비를함께맞

아준광주일보에더큰발전있기를기원합니다

<최상준광주경영자총협회장>

1952년 창간 이후 불편부당의 정론을 펴는

광주일보의지령2만호발행을진심으로축하합

니다 한전은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전남 혁신

도시를 대한민국 전력허브 세계적인 에너지

밸리를 만들어광주전남지역발전의 마중물

이되도록모든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

<조환익한국전력사장>

광주일보의 2만 호 발행을진심으로축하합니

다! 광주일보는지난 63년의세월동안깊이있는

분석과품격있는내용으로성숙한여론형성에앞

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민

의눈과귀가되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저희광

주은행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

다 <김한 JB금융지주회장겸광주은행장>

지방자치와함께해온광주일보반세기 지방

자치의 수호자이며 공정한 지역의 정론지로서

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해 온 광주일보의 지령

2만호를축하드립니다광주일보가앞으로지방

자치 30년을 이끌며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

고 대한민국의신뢰를받는신문으로이어가길

바랍니다 <조충훈전국시장군수협회장>

시민들에보다많은정보와길열어줬으면 광주전남발전의 마중물 되어 주길 지역민눈귀 되어여론형성앞장서달라 지역민에사랑신뢰받는신문으로

정치의식

호남호남인여론조사


